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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원, 제주형 치유농업으로 도민 마음건강 돌본다
- 지난해 참여자 심리·정서 지수 34.5% 향상…스트레스 완화 효과 입증 -

- 사회서비스기관 5개소 협력…대상 특성 반영 치유 프로그램 운영 -  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정서적 지지가 필

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

기 위해 사회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 

운영한다. 

 ❍ 치유농업은 농업·농촌 자원과 관련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

강 회복과 유지·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·경제적 가치를 창

출하는 산업이다. 

 ❍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4개 사회서비스기관과 협력해 제주 농

업·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, 참여

자의 심리·정서 지수는 34.5%, 자아존중감은 8.5% 증가하는 

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다.

❏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올해 참여 기관을 5개소로 확대하고, 

4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. 단순 체험을 

넘어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가 참여해 노인·장애인·청소년 

등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 ❍ 상반기에는 △서귀포 가족센터 △돌담정낭(청각·언어장애인 

시설) △도교육청 정서회복과와 함께 치유농장 및 치유농업

센터에서 총 24회 운영된다.

 ❍ 프로그램은 기관별 참여자 특성을 반영해 치유 텃밭 활동, 



오감 체험, 나만의 숲 표현하기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, 사회

적 고립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, 자아존중감 증진 등 대상별 

치유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. 

❏ 하반기에는 추가로 2개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, 

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·사후 효과 측정과 만족도 조사를 

실시해 그 결과를 향후 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개발의 기초 

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. 

 ❍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, 

제주형 치유농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농업·농촌의 

치유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 

❏ 김윤정 농촌활력팀장은“치유농업은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 

도민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처

방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치유농

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


